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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호투'  L G 송승기 "오늘 경기 만족…감독님 믿음에 보답할 것" 

등록 2025.03.27 21:53:5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7회초 2사 2루 LG 송승기가 한화 채은성이 3루수 땅볼 아웃되자 더그아웃으로 들어오며 오스틴과 기뻐하고 있다.

2025.03.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무서운 기세로 연승을 달리는 LG 트윈스의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됐다. 5선발 송승기는 데뷔 첫

선발 등판에 만원 관중 앞에서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이며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새겼다.

송승기는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다. 송승기의 활약에 힘입어 LG는 한화를 2-1로 꺾고 개막 5연승을 이어갔다.

경기 전 염경엽 감독은 "볼넷만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발 투수인 만큼 5이닝은 던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이날 송승기의 모습에선 불안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송승기는 7회초 에스테반 플로리얼에게 이날 경기 처음이자 마지막 볼넷을 내준 것을 제외하곤 한화 타선을 꽁꽁 묶었다.

삼진은 5개를 잡았다. 구속도 시속 150㎞를 찍었다.



[서울=뉴시스] 문채현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 송승기가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

스와의 경기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3.27. d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경기 후 송승기는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긴장이 안 됐다. 오늘만큼은 내 공을 던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었고, 실제 결과도 좋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경기 전까지만 해도 "'5이닝 던지면 좋고, 6이닝 던지면 더욱 좋겠다'라고만 생각했다. 포수로 나온 (이)주헌이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갔다. '한 타자 한 타자 승부하자'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7회까지 잘 던진 것 같다"고 경기를 돌아봤다.

아울러 그는 "직구 150㎞는 처음 찍어본다. 원래 최고 148㎞ 정도 나왔다. 경기 중에 구속을 확인해 보고 '올해 스피드 목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시합을 이어갔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다만 눈부신 호투를 펼쳤음에도 타선이 뒤늦게 터지며 송승기는 이날의 승리투수가 되진 못했다.

하지만 그는 "승리투수가 되지 못한 것보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잘 던진 것에 저는 만족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6회초 LG 송승기가 역투하고 있다. 2025.03.27. bluesoda@newsis.com

송승기는 야구팬들은 물론 LG 팬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2021년 2차 드래프트 9라운드 전체 87순위로 LG 유니폼을 입은 그는 2022년과 2023년 2년 간 총 8경기에 등판해 1패를 기

록한 것이 전부였다.

이후 그는 국군체육부대(상무)에 입대, 퓨처스(2군)리그에서 실력을 쌓았다.

특히 지난해 상무 소속으로 2군 무대 20경기에 등판해 11승 4패 평균자책점 2.41을 호성적을 내며 구위를 끌어올렸다.

다만 지난 13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3이닝 3실점(2자책)으로 흔들리며 LG의 5선발 자리에는 느낌표

보다 물음표가 크게 자리했다.

송승기는 "그때(시범경기 삼성전) 던지고 나서 (이)지강이 형한테 변화구를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물어봤다. 형이 조언을 많이

해줬고, 저도 계속 변화구만 연습했더니 좋아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 오늘도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올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저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겠다"면서도 "감독님이 저를 5선

발로 넣어주시면서 믿음을 보여주신 만큼 앞으로도 그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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